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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마 21:23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아와 이

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

예수님의�적대자�❶ 성전�지도자들� :�대제사장,�사두개파
예수님은�바리새인과�서기관,�대제사장과�사두개인들의�미움을�받았습니다.

그들이�예수님을�적대시�한�것은�단지�예수님의�인기�때문만은�아니었습니다.

율법�전문가였던�바리새인과�성전을�중심으로�한�대제사장,�사두개인들은

예수님의�등장으로�자신들의�존재�의미와�기반�자체가�흔들리는�위기에�봉착합니다.

예수님이�예루살렘에�입성하시고�성전을�정화하신�후(21:12)�

대제사장,�사두개인과의�갈등이�전면에�드러난�것은

그들의�권력�기반인� ‘성전’시스템에�빨간불이�들어왔기�때문입니다.

예수님�당시�예루살렘은�성전도시였습니다.�

성전과�그에�속한�광장은�크기가� 14만�제곱미터에�달했습니다(42,350평).

성전의� 규모와� 영향력은� 대단했습니다.� 성전이� 완공되자� 2만� 명의� 노동자가� 일자리를�

잃을� 정도였습니다.� 성전은� 많은� 재물을� 보유하고� 있었습니다.� 주후� 70년,� 예루살렘

이�함락되고�약탈된�금이�풀렸을�때�금값이�반으로�떨어졌을�정도였습니다.�성전�휘장

을�정결하게�하는�일에� 300명의�제사장이�필요했고,�저녁�성전�문을�닫는�일에만� 200

명의� 레위인이� 필요했습니다.� 평소� 25,000명이던� 성의� 인구는� 유월절,� 오순절,� 초막

절�순례�절기에는� 18만�명으로�치솟았습니다.�

예수님은 누구신가?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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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전은�희생제의를�드리는�하나의�거대한�정화�시스템이었습니다.

수십� 명의� 환전상들이� 순례자들을� 위해� 대기하고� 있었고,� 날마다� 바치는� 기본� 제물에

만� 연간� 1200마리의� 동물들이� 소비되었습니다.� 번제물,� 곡식제물,� 화목제물,� 속죄제

물,� 보상제물,� 감사제물� 6종류가� 드려졌고� 제사장,� 레위인,� 율법학자가� 성전� 업무에�

참여했습니다.�성전은�제의,�경제,�행정�세�가지�기능�모두를�담당했습니다.

대제사장은�신앙과�국가조직�양면에서�상징적인�수장이었습니다.�

그는�흠�없는�아론�가문�직계였고,�산헤드린�의장으로�상당한�권력을�행사했습니다.

(산헤드린:� 종교,� 민사� 문제에�완전한�법적,� 행정적� 권위를�지닌� 조직.� 이� 의회가�내

린� 결정은� 유대� 경계를� 넘어서까지� 존중되었으며� 의회는� 수석� 제사장,� 율법학자들과�

귀족들로� 구성되었다.� 임기의� 제한은� 없다.)� 로마� 총독� 통치� 하에� 대제사장의� 권력은�

매우� 커져서� 제의� 뿐� 아니라� 로마인들과� 정치� 교섭을� 하는� 일에� 유대의� 핵심� 대표로�

참석하게� 되었습니다.� 주후� 6년-67년� 사이� 배출된� 18명의� 대제사장� 중� 16명이� 부유

하고�유력한�다섯�개�가문�출신이었습니다.�

사두개파라는� 명칭은� 솔로몬� 시대� 대제사장이던� ‘사독의� 후손’으로부터� 온� 명칭입니

다.�사두개인들은�제사장�후손으로�종교�권력을�유지하기�위해�이방�권력에�일부�편승

하였습니다.� 그들은� 최고� 권력을� 가진� 종교� 지도자들이었으며� 영향력� 있는� 예루살렘�

가문�출신으로� ‘상류계층’에�속했습니다.�성전�관리�일체를�맡고,�희생�제사를�드리는�

일을� 주관하고� 유대인� 최고� 의결� 기관인� 산헤드린� 공의회의� 수장이기도� 했습니다.� 기

록된� 율법에� 엄격함을� 유지했지만,� 종교� 귀족의�삶을� 유지하기� 위해� 헬라� 세력,� 로마�

총독,� 헤롯� 왕� 등� 현실과� 타협합니다.� 육체의� 부활,� 죽음� 후의� 심판,� 천사와� 악마의�

존재를�부인했으며�오직�모세�오경의�권위만�받아들였습니다.�

성전정화�사건은�대제사장과�성전�조직을�일체�부정하는�것으로�받아들여졌습니다.�

희생�제사를�중단시키고�성전�시스템�전부를�거부한�것입니다.�배움과�권력,�시스템과�

권위,�명예와�부의�중심에�있던�성전�지도자들은�예수님에게�이렇게�질문합니다.�

“네가�무슨�권위로�이런�일을�하느냐�또�누가�이�권위를�주었느냐?”(21:23)�

그들의�삶과�사역의�결은�결코�예수님과�함께일�수�없었습니다.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* 예수가 바라본 하나님 나라, 도널드 크레이빌, 복있는 사람


